
Sermon Notes: 

 

서론: 수퍼맨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. 

     갑질 vs 겸손: ‘빛의 화가’ 렘브란트의 ‘돌아온 탕자’ 

     본분 vs 욕심, 탐욕, 일확천금 

 

본론: 

1. 침례 요한 

     가.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바른 리더의 모습  

     나. 예수님의 칭찬 (마 11:11) 

2. 침례 요한의 어떤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했나? 

     가.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 

          기회의 때에도 자신의 본분을 지킴 

               결례로 인한 제자들의 갈등-> 누가 진짜 메시아? 

          위기의 때에도 변함없이 진리를 가르치며 선포 

               롬 12:3 절, 달란트의 비유 (마 25:14-) 

     나. 오직 예수님을 크게 기뻐했기 때문 

          예수님을 신랑으로, 자신은 들러리로 (29 절) 

               예: 베토벤 음악의 권위자 토스카니니 

          어떤 일,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

               ‘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’ 

               겸손해야 만 할 수 있음 

 

결론: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을 높일 뿐만 아니라  

주신 달란트대로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이 땅에서 귀히 쓰임  

받다가 마지막에 큰 자로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사십시다! 

 

암송구절: 요한복음 3 장 30 절  

‘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’ 

 

Memo/Reflection: 

1.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?  현세/내세, 자신/타인?  

2.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? 

3.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말씀을 들을 것으로 생각하는가? 

     두렵다면,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? 

 


